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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흥분 물질로 다양한 약물 및 식품 보

조제로써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식품이나 자양강장제 등으

로 섭취되어 왔다[1]. 주로 커피(71.0%), 청량음료(16.0%), 차

(12.0%) 등의 형태로 섭취되어 온 카페인은, 최근 에너지드링

크, 스포츠 음료, 영양 강화 음료를 포함한 카페인 함유 기능성 

음료 및 사탕, 빙과류, 초콜릿류 등의 음식을 통하여 더욱 다양

한 경로로 섭취가 가능해졌다[2]. 카페인은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집중력을 높이

고 피로감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2]. 하지만 고용량을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 증가,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부작

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1,200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빠른 속

도로 섭취할 경우 심실세동 또는 관상동맥 경련으로 인한 사망

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섭취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한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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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igh-caffeine drink consump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Methods: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tilizing the 18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with a total enrollment of 51,850 students.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using SPSS 23.0. Results: The study identified several factors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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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suggest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unhealthy health behaviors or mental health issues, and 
consumption of high-caffeine drinks among adolescents. It emphasizes the need for increased attention and 
targete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at hig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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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체중 1 kg당 2.5 m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 

음료는 0.15 mg/ml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음료이다[4]. 

국내 유통되고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약 1.0 

~162.0 g/ml으로 다양하나,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

량을 초과한 고카페인 제품이 일부 있을 뿐만 아니라[5], 여러 

가지 카페인 음료나 음식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카페인 

1일 권장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카페인 음

료가 일시적인 각성과 피로 회복, 신체활동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5,6].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 소비의 가

장 높은 비율은 청소년(68.0%)이었고[7], 국내에서도 중 ‧ 고 ‧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71.9%

가 대표적인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드링크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8]. 특히 중 ‧ 고등학생 섭취 경험자의 25.0%가 

시험 기간에 각성을 위하여 에너지드링크 섭취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5].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카페인 음

료가 건강에 유익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졸음을 피하

기 위해 마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고카페인 음료 섭취 후 심

장의 두근거림이나 수면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8]. 고카페인 음료의 부작용들이 보고됨에 따라 18세 미만 청

소년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 금지, 알코올과 혼합 음용 금

지 등 전 세계적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방안

이 제시되고 있다[9]. 국내에서도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카페인 함량

의 표시 기준 제시, 일일 섭취 권장량 표기, 학교 주변에서 판매 

제한 ‧ 금지 등을 명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8]. 그러나 학

교 주변을 벗어나면 편의점, 마트, 카페 등에서 고카페인 음료

를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차 성징과 함께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다[10].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전두엽으로 인하여 조절 기능

이 약하고, 정서적으로는 불안, 갈등, 분노를 느끼기 쉬운 시기

이다[10]. 이에, 건강과 영양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

서 건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11]. 특히 성장

기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과도한 뇌의 각성으

로 인한 수면장애, 신경 과민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발달장애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12]. 

청소년기에는 빠른 성장과 더불어 완전한 영양이 요구되는 시

기이며, 이 시기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

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 섭

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구[13,14]가 있

으나,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나 부작

용에 관한 연구[15,16], 고카페인 음료와 에너지드링크의 개념

을 혼합하여 조사한 연구[17], 에너지드링크 섭취 실태 조사연

구[5], 또는 에너지드링크 섭취 영향 요인[10,18]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된 반면,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등의 수준에서 확인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섭취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고카페인 음

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 18차(2022년) 청

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교육부가 주관하여 온라인을 통해 

시행된 제 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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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국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현황 및 추이를 파

악하기 위해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승인통

계조사(승인번호 제 117058호)로 2005년부터 매년 자기기입

식 온라인 조사로 수행되었다. 제 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

태 온라인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으

로, 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 18

차(2022년) 조사에서는 식생활,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개인위생 영역에서 심층조사로 이루어졌고, 식생활 

영역에서 고카페인 음료, 단맛 음료의 포함 범위를 확장하였

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

능한 고유번호로 수집되어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된 정보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중에 공개된 원시자료를 활용하

였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1,850명이며,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외한 자료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한 대상자는 

51,850명이었다. 

3. 연구도구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여부에 대한 제18차(2022년) 청소년건

강행태 온라인 조사 내용은 ‘최근 7일 동안,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이며, 이에 대한 선택지는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았다‘, ’주 1~2번‘, ’주 3~4번‘, ’주 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고카페

인 음료는 0.15 mg/ml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음료로 정

의하였고[4],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여부는 최근 7일 동안 고카페

인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일 이

상 마신 경우 섭취군,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를 비 섭취 군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과 여, 학교 구분은 중학교와 고

등학교로 구분하였으며, 거주 형태는 가족과의 동거 여부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상’과 ‘상중’은 ‘상’으로, ‘중’은 ‘중’으로, ‘중하’와 ‘하’는 ‘하’
로 범주화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 흡연 경험 여부는 지금

까지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한두 모

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를 흡연 

경험 군, 경험이 없는 군을 비흡연 경험 군으로 구분하였다. 음

주 경험 여부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경

우를 음주 경험 군, 경험이 없으면 비음주 경험 군으로 분류하

였다. 또한, 운동의 경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11] 일주일 중 

하루라도 연속하여 1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한 경우를 운동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운동군으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에서 

스트레스의 경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15] 스트레스 인지 정

도는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와 ‘별로 느끼지 않는 경우’를 스

트레스 비인지 군으로, ‘조금’,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

는 경우를 스트레스 인지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슬픔, 자살 생

각은 유무로 구분하였으며, 외로움의 경우 ‘전혀’ 외로움을 느

끼지 않거나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를 비외로운 군

으로, 그 외의 경우를 외로운 군으로 구분하여 외로운 유무 군

으로 정의하였다. 범불안장애의 경우, GAD 7 진단 기준에 따

라[19] ‘최소’와 ‘경미’한 군을 불안이 낮은 군으로, ‘중등도’ 이
상의 불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불안이 높은 군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원시자료의 표본설계를 고려

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봉함 표본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18].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석에서 복합표본설계 

요소는 층과 변수(Strata), 집락 변수(Cluster), 가중치(W), 유

한모집단 수정 계수(FPC)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

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섭취 정도를 실수와 백분율로 확인하고, 특성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차이를 x2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소년의 고

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교 구분, 가족과의 동거 여부, 경제적 상태를 포함

한 분석은 Model 1,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인 흡연 

경협 여부, 음주 경험 여부, 운동, 스트레스 인지, 슬픔, 자

살 생각, 외로움, 범불안장애를 포함한 분석은 Model 2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1.6%로 여자(48.4%)보다 많았고, 

중학생(51.6%)이 고등학생(48.4%)보다 많았다. 가족과 동거

하는 경우가 95.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가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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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은 중 46.0%, 상 43.3%, 하 10.7%의 순으로 분포가 확

인되었다. 전체 대상자 중 고카페인 음료 섭취 군은 48.7%였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섭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 외 모든 일반적 특성 항목은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절반 이

상의 고등학생이(55.8%) 최근 7일간 최소 1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마셨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중학생(42.1%)에 비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이다(x2=975.60, p<.001).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56.4%)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

여(48.3%)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x2=57.53, p<.001),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

(51.2%), 경제적 수준이 중인 군(47.8%)과 상인 군(49.0%)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2=22.17, p<.001).

3.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섭취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건강 관련 모든 항목이 

고카페인 섭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하지 

않은 건강행태와 건강한 건강행태 모두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이 있었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중 고카페인 음료를 섭

취하는 학생은 67.9%로,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 중 고카페인을 

마시는 학생의 비율(46.5%)보다 높았다(x2=884.01, p<.001). 

또한,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60.2%)이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

(42.7%)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x2=1418.11, p<.001). 반면, 걷기 운동을 하루 10분 이

상 주 1회 이상 하는 학생(50.1%)이 그렇지 않은 학생(46.0%)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였다(x2=77.37, p<.001). 

건강 관련 특성 중 정신건강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인지(50.6%), 

슬픔(56.3%), 자살 생각(58.3%), 외로움(52.3%), 불안(52.4%)을 느

끼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고카페인 음료를 더욱 많이 섭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355.17, p<.001; x2= 

479.69, p<.001; x2=316.00, p<.001; x2=153.34, p<.001; x2= 

311.44, p<.001). 

4.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만 투입된 Model 1

(McFadden R2=.014)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학교 구분, 가족과의 동거 여부, 경제적(중)이었

다.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이 함께 투입된 Model 2

(McFadden R2=.03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은 

학교 구분, 경제적 수준(상), 흡연 경험, 음주 경험, 걷기 운동 

여부, 스트레스 인지, 슬픔, 자살 생각, 외로움, 불안이었다. 일

반적 특성에서 중학생과 비교하면 고등학생이(OR=1.54, 95% 

CI=1.47~1.62), 경제적 수준이 ‘하’인 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상’인 가정의 청소년이(OR=1.16, 95% CI=1.08~1.24) 고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igh-caffeinated Drinks Consumption (N=51,8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High-caffeinated drinks consumption

Rao-Scott x2 (p)
n (%)

No Yes

n (%) n (%)

High-caffeinated drinks consumption 26,876 (51.3) 24,974 (48.7)

Gender Male
Female

26,397 (51.6)
25,453 (48.4)

13,595 (51.0)
13,281 (51.6)

12,802 (49.0)
12,172 (48.4)

  1.94 (.300)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8,015 (51.6)
23,835 (48.4)

16,192 (57.9)
10,684 (44.2)

11,823 (42.1)
13,151 (55.8)

975.60 (＜.001)

Cohabitation with family Yes
No

49,182 (95.5)
2,663 (4.5)

25,689 (51.7)
 1,174 (43.6)

23,484 (48.3)
 1,489 (56.4)

 57.53 (＜.00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1,888 (43.3)
24,143 (46.0)
 5,816 (10.7)

11,310 (51.0)
12,727 (52.2)
 2,836 (48.8)

10,578 (49.0)
11,416 (47.8)
 2,980 (51.2)

 22.1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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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음료를 더욱 많이 섭취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OR=1.56, 95% CI=1.45~1.68),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OR=1.59, 95% CI=1.52~1.67), 하루 10분 연속하여 

주 1회 이상 걷는 운동군(OR=1.23, 95% CI=1.17~1.29)이 그렇

지 않은 군에 비하여 고카페인 섭취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슬픔감을 경험한 경우(OR=1.21, 95% CI=1.15~ 

1.27),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OR=1.21, 95% CI=1.14 

~1.29), 외로움을 느낀 경우(OR=1.06, 95% CI=1.01~1.11), 불

Table 2.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and High-caffeinated Drinks Consumption (N=51,8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High-caffeinated drinks consumption

Rao-Scott x2 (p)
n (%)

No Yes

n (%) n (%)

Smoking experience No
Yes

46,551 (89.7)
 5,299 (10.3)

25,167 (53.5)
 1,709 (32.1)

21,384 (46.5)
 3,590 (67.9)

884.01 (＜.001) 

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
Yes

34,235 (65.8)
17,615 (34.2)

19,796 (57.3)
 7,080 (39.8)

14,439 (42.7)
10,535 (60.2)

1,418.11 (＜.001)

Walking* No
Yes

17,139 (33.3)
34,711 (66.7)

 9,374 (54.0)
17,502 (49.9)

 7,765 (46.0)
17,209 (50.1)

77.37 (＜.001)

Perceived stress No
Yes

 8,813 (16.8)
43,037 (83.2)

 5,409 (60.5)
21,467 (49.4)

 3,404 (39.5)
21,570 (50.6)

355.17 (＜.001)

Feeling sadness No
Yes

36,894 (71.3)
14,956 (28.7)

20,309 (54.3)
 6,567 (43.7)

16,585 (45.7)
 8,389 (56.3)

479.69 (＜.001)

Suicidal thoughts No
Yes

44,500 (85.7)
 7,350 (14.3)

23,783 (52.9)
 3,093 (41.7)

20,717 (47.1)
 4,257 (58.3)

316.00 (＜.001)

Feeling loneliness No
Yes

12,281 (30.3)
28,213 (69.7)

 6,755 (54.4)
13,559 (47.7)

 5,526 (45.6)
14,654 (52.3)

153.34 (＜.001)

Feeling anxiety No
Yes

24,526 (47.0)
27,324 (53.0)

13,756 (55.4)
13,120 (47.6)

10,770 (44.6)
14,204 (52.4)

311.44 (＜.001)

*Walked consecutively over 10 minutes/week.

Table 3. Predictors of High-caffeinated Drinks Consumption among Adolescents (N=51,850)

Variables Characteristics (reference) Categories
Model 1 Model 2

OR (95% CI) OR (95% CI)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0.98 (0.94~1.02)  1.03 (0.98~1.08)

Type of school (middle) High  1.74 (1.67~1.82)***  1.54 (1.47~1.62)***

Cohabitation with family (no) Yes  0.90 (0.81~0.98)*  0.97 (0.87~1.08)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0.91 (0.85~0.96)**
 1.00 (0.94~1.06)

 1.02 (0.95~1.09)
 1.16 (1.08~1.24)***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Smoking experience (no) Yes  1.56 (1.45~1.68)***

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 Yes  1.59 (1.52~1.67)***

Walking (no) Yes  1.23 (1.17~1.29)***

Perceived stress (no) Yes  1.29 (1.20~1.39)***

Feeling sadness (no) Yes  1.21 (1.15~1.27)***

Suicidal thoughts (no) Yes  1.21 (1.14~1.29)***

Feeling loneliness (no) Yes  1.06 (1.01~1.11)*

Feeling anxiety (no) Yes  1.10 (1.05~1.15)***
*p＜.05, **p＜.01, ***p＜.001; Model 1: Analyzed general characteristics, Model 2: Analyze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after adjust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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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느낀 경우(OR=1.10, 95% CI=1.05~1.15)에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고카페인 섭취가 증가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원

시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이차 분석연구

이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설명력이 높은 Model 2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결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 따른 고카

페인 음료 섭취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의 관계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16], 국외의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주요 원천이 커피, 차, 초콜릿 등으로 

다양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20]. 따라서 성별

에 따른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

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주요 원천을 파악하고 섭취에 대한 

동기를 분석하는 질적연구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

취 오즈비가 1.5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16] 결

과를 지지하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고카페인 음료 중 하

나인 에너지드링크를 더 많이 섭취한다는 선행연구[15,17]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카페인을 섭취

하는 주된 이유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시험 기간 

동안 집중력 향상이라고 보고하였다[5].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국내의 교

육 제도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더 많

이 섭취하는 것(50.6%)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에 연관 지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

취를 제한하기 위하여 교내 매점이나 학교 인근에서의 고카페

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4], 청소년이 편의점, 카페 등

에서 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

외의 경우,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 구매의 제한, 

또는 150.0 mg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등의 정책이 

선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여[5],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고

카페인 음료 섭취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56.4%) 가족과 

거주하는 학생(48.3%)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를 더 많이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가족과 거주 여부

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거주 상황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의 연관성은 나이, 알코올 섭취 및 다른 물질 사용과의 

연관성보다는 덜 명확한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결과[3]와 비

슷하다. 하지만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가족과 거주하

는 학생에 비해 고카페인 음료의 일종인 에너지드링크를 더 많

이 섭취한다는 선행연구[11]도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감독이 부족해지면서 고카

페인 음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

과의 거주 여부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 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상’인 수준의 학생이 

‘하’인 수준의 학생보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 오즈비가 1.02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 상태가 높은 

수준의 학생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16]와 일치한다. 또한 용돈이 많을수록 에너지드링크 섭취율

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11]의 결과와도 비슷하다. 비록 학생

의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나,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학생이 자

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의 수준과 사용처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질적연구를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생의 실제 용

돈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 현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오즈비가 1.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9,16,21].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90%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 특히 액상 담배와 같

은 새로운 형태 또는 다양한 향료를 첨가한 담배는, 청소년에

게 흡연의 매력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23]. 청소년이 이른 나이부터 흡연을 경험하는 것은, 뇌

심혈관계 합병증과 사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일 뿐만 아

니라, 복합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23].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존성 물질 남용의 관문

이 되는 흡연은 고카페인 음료뿐만 아니라 알코올, 약물과 같

이 의존성을 가진 다른 물질들과 병용 섭취되는 경향이 높으므

로[16], 흡연이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행위로 각인되지 않도

록 미디어 노출이나 제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제제가 필요하

며[22], 고카페인 음료를 포함한 다른 중독 물질과의 병용으로 

인한 복합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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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알코올을 섭취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고카

페인 음료 섭취 오즈비가 1.5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하는 학생이 고카페인 음료와 에너지드링크 섭취

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10,16] 결과와 일치한다. 고카페

인 음료와 알코올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것은 신체의 알코올 대

사 능력을 방해하고, 독성을 증가시켜 더 위험할 수 있다[7]. 고

카페인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기 위해서 섭취한다는 연구[7]와 

에너지드링크와 고카페인을 혼합해서 마시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연구[24]도 있다. 따라서, 고카페인 음료와 알코올 

병용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위해성을 알리는 병

용 금지에 대한 표기 사용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

이다. 

운동의 경우, 하루 1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주 1회 이상 하

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 오

즈비가 1.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7일 동안 심장박

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

루에 총합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주 3~7일’을 선택한 응답자를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

이라고 정의한 선행문헌에서,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군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16],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남자 청소년

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경향이 높다는 또 다른 선행연구의 결

과와 비슷하다[12]. 이것은 청소년이 고카페인 음료를 각성이

나 집중력 향상, 신체 에너지 강화 등을 촉진 시키는 물질로 인

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13]. 따라서 청소년에게 고카

페인 음료를 통해 집중력 향상이나 신체적 활동을 촉진 시키려

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건강 및 잠재적인 부작용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고

카페인 음료 섭취 이유를 확인하고,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고

카페인 음료 섭취와 신체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운동 여부 또는 신체활

동 수준의 정의가 달랐으므로, 향후 운동에 대한 정의를 동일

하게 사용한 연구의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 인지, 슬픔감, 자살 생각, 외로움, 불안을 경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카페인 음료 섭취 위험이 

1.06~1.29배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스트레스 인

지, 슬픔감, 자살 생각, 외로움, 불안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선

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하는 데에 무리가 있으나, 유사

한 연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가 있거나 슬

픔감, 자살 생각,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이다[16,25,26].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주

된 목적이 정신과 육체적 피로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

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슬플 때, 자살 생각이 들거나 외로

움을 느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발달기의 특성상 

정서적 혼란과 불안정한 심리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다

[10]. 특별히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의 건강하지 않은 심리는 흡

연, 음주, 약물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와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23], 청소년

의 취약한 심리가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스트

레스 상황에서 접근이 쉬운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선택한 것이 

다른 의존성 물질들에 대한 중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고위

험군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스트레

스 해소, 중독예방 교육 제공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기의 자살 생각은 자

살계획으로 이행되기 쉬운데[27,28],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통

한 중추신경계의 항진이 이러한 자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살 생각이 있는 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불안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

여 고카페인 음료 섭취 오즈비가 1.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 불안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29]와 유사하다. 적정량의 카

페인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5], 고카페인을 지

속해서 복용하면 오히려 불안, 초조, 공항장애를 유발할 수 있

으며[5,25], 에너지드링크를 섭취한 이후 오히려 불안이 증가

하였다는 연구[29] 결과도 있다.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고카페

인 음료 섭취와 스트레스 인지, 슬픔, 절망감, 자살 생각, 주관

적 불행, 수면시간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불안과의 직

접적인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는 이러한 부분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청소년의 고카페

인 음료 섭취와 불안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횡단적으

로 수집된 자료를 이차 분석한 연구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였

으므로, 주관적 편향으로 인한 측정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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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차 분석연구이므로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시 투입 변수를 선정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결 론

이 연구는 국내 중 ‧ 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은 학교 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 흡연, 음주, 걷기 운

동 여부, 스트레스 인지, 슬픔, 자살 생각, 외로움 그리고 불안

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 관련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영향을 미치므

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취약한 심리상태

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향후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증

진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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